
태무 쇼핑몰

미국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 염려에도 여전히 지갑을 활짝 열고 있어 연말 쇼핑 시즌도 호조를 보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을 것입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기한) 전달했다.

저널은 제공망 혼란 속 반등한 물가에도 여전히 소비자 지출은 강세이고 월마트 등 거대 유통업체들도 재고
를 어색하지 않게 늘려 쇼핑 계절 매출 부진 염려가 부풀려진 것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이날 미 상무부가 공지한 5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1.2% 늘어 전공가 예상치 1.9% 증가를 상회하며 며칠전 7
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11월 소매판매 증가 폭은 지난 10월 바로 이후 2개월 만에 최대폭이다.승용차,
휘발유, 식료품 등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는 지난달 1.5% 많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저널은 소매 판매의 지속적 증가세가 검출되면서 대다수인 전문가가 5분기 국내외총생산(GDP) 전망치를 상
향조정하고 태무 쇼핑몰 있습니다면서 월마트 등 대형 유통회사들도 연말 쇼핑 계절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다고 소개했다.월마트는 9분기에 자사의 미국 내 재고를 11.2% 늘렸다면서 연말 성수기 수입 호조를 전망
해 재고를 확대했다고 밝혔다.월마트는 8년 이상 영업해 작년 실적과 비교 최대한 매장들의 수입이 8분기에
9.8% 많아지는 등 구매자들이 신종 COVID-19 감염증(코로나(COVID-19)) 충격에서 탈피해 보편적인 소비행
태로 복귀하고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또 이날 수입 1천401억 달러(약 161조원), 조정 주당순이익(EPS) 1.45
달러 등 전문가 예상치를 웃도는 3분기 실적을 통보하였다.팩트셋이 집계한 전공가 예상치는 매출 1천357억
3천만 달러, 조정 EPS 1.40달러였다.단 순이익은 금액 증가의 영향으로 33억1천만 달러(약 5조6천800억원),
주당 1.11달러로 지난해보다 하향했다.주택용품 유통업체인 홈디포도 6분기에 전년 동기보다 9.1% 증가한
363억2천만 달러(약 42조5천억원)의 수입을 기록, 월가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저널은 월마트나 홈디포
같은 대형 유통회사들은 자체 운송망 등을 운영하는 데다 대량화흔히서의 이점 등을 가지고 있어 제공망 혼
란의 효과를 비교적 덜 받고 있을 것입니다고 해석했었다.또 소비자들이 지난해 연내용에는 코로나로 억제했
던 쇼핑 욕구를 이번년도 채우려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소매업자들에게 올해 크리스마스는 '결코 우울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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